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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저서성 해조류가 부착하는 기질은 바위 암반과 모래 같은 무

생물적인 일차 기질과 부착성 해양 동․식물의 표면인 이차 기

질로 구분할 수 있다(Levin and Mathieson 1991). 특히, 다른 생물
의 체표면에 부착하여 생육하는 해조류를 착생해조류라고 한다. 
착생해조류는 바위 암반에 부착한 해조류에 비해 광과 영양염 

획득이 용이하지만 숙주해조류의 운명에 의해 생존 여부가 결

정되며, 초식자의 섭식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한편, 숙
주 해조류는 착생해조류의 존재로 건조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고(Stewart 1982), 태양에 노출된 지역에서도 음지선호식물
(shade-loving plants)의 생육이 가능하지만, 과다한 착생해조류는 
파도에 의한 끌림현상(dragging effect)을 초래하여 숙주 해조류
의 생존을 위협한다(D’antonio 1985). 연안생태계에서 숙주-착생 
해조류는 이러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공유하며 생육하는

데 착생해조류는 일년생에 비해 다년생 해조류에서 많이 관찰

된다. 착생해조류는 갈파래목(Ulvales), 솜털목(Ectocarpales), 갯
쇠털목(Sphacelariales), 비단풀목(Ceramiales) 등의 녹조류, 갈조
류 및 홍조류의 다양한 분류군에서 발견된다(Russell 1983). 착생
해조류는 숙주해조류 표면적의 60% 이상을 피복하는 경우도 있
다(Buschmann and Gomez 1993). 
지충이(Sargassum thunbergii)는 한국, 일본 및 중국의 조간대 

중부와 하부의 바위 암반과 조수 웅덩이에서 쉽게 관찰되고 가

을에 엽체가 탈락하고 생존한 부착기에서 겨울에 새로운 엽체

가 생성되는 위다년생(pseudoperennial) 해조류이다. 본 종은 오
래 전부터 구충제, 식용으로 혹은 퇴비로 사용되어 왔고(Kang 
1966), 해양생태계에서 기초생산자인 동시에 동물의 먹이, 은신
처 및 산란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최근에는 해양천
연물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지충이의 추출액에서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항암물질이 발견되어(Khuang et al. 1995), 앞으
로 부가가치가 높은 해조류 중의 한 종이다.
현재까지 지충이에 관한 연구로는 일본에서 다양한 온도와 

조도 조건에서의 광합성률의 변화에 관한 생리학적 연구(Gao 
and Nakahara 1990), 우리나라 연안에서 수평, 수직 분포 및 피도
와 생중량에 관한 기록이 있을 뿐(Koh et al. 1993), 지충이가 다
른 해조류의 부착기질로 사용된다는 것은 물론 착생해조류의 

종조성에 관한 기록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남해안의 무
인도서와 서해안의 격포 해안의 암반에 생육하는 지충이의 엽

체에 착생한 해조류의 종조성을 조사하여 부착기질로서의 지충

이의 중요성과 지충이를 부착기질로 선호하는 기능형 해조류를 

파악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지충이는 경남 남해군(34°54´~44°06´ N, 127°
56´~129°51´ E)의 6개섬(하장도, 장고섬, 노루섬, 소목과도, 외항
도, 소항도)과 통영시(34°50´~34°60´ N, 128°15´~128°27´ E)의 

한국의 남해안과 서해안에 생육하는 지충이(Sargassum thunbergi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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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명도, 마장도, 건명도)의 무인도에서 각각 2001년 6월 
20~22일과 7월 19일에, 전북 부안군의 격포 해안(35°36´ N, 126°
27´ E)에서는 2002년 9월 11일에 조간대 바위 암반에서 채집되
었다. 채집된 시료는 현장에서 5%의 포르말린 해수 용액으로 고
정시켜 실험실로 운반한 후, 담수로 충분히 씻고 현미경으로 착
생한 해조류를 관찰하고 분류 및 동정하였다. 또한, 지충이의 중
심가지(主枝)를 상부, 중부 및 하부로 3등분한 후에 착생한 해조
류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착생해조류가 중심가지를 피복하는 정
도에 따라 4등급(+, 존재; ++, >10%; +++, >20%; +++, > 50%)으
로 나누어 정량화하였다.
지충이를 숙주로 이용하는 착생해조류는 외형, 내부구조 및 

감촉에 따라 막상형(sheet form), 사상형(filamentous form), 성긴
분지형(coarsely branched form), 혁질형(thick leathery form), 유절
석회조형(jointed calcareous form) 및 각상형(crustose form)의 6개
의 기능형을 구분하여 지충이에 대한 숙주선호도를 측정하였다

(Littler and Littler 1984). 

결과 및 고찰

남해군 무인도서에서 여름에 채집된 지충이의 착생 해조류는 

하장도 2종, 장고섬 9종, 노루섬 9종, 소목과도 9종, 외항도 7종, 
소항도 2종으로 관찰되었으며, 통영시의 무인도에서는 월명도 4
종, 마장도 8종, 건명도 4종, 그리고 격포에서는 7종이 동정되어 
총 25종의 착생해조류가 기록되었다(Table 1). 숙주해조류의 엽
체에서는 착생해조류와 착생동물이 관찰되는데, 북동대서양에 
생육하는 Fucus serratus의 조체에서는 착생 동·식물 91종이 동
정되었으며(Boaden et al. 1975), 숙주 해조류 표면의 75%를 섭조
개, 태형동물 및 착생해조류가 피복하고 있었다(Williams and 
Seed 1992).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에 25종의 해조류가 지충이의 
엽체에 부착하여 생육하였으며 진주담치와 히드라류 등의 착생 

동물 및 지렁이류도 관찰되어 지충이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

식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이처럼, 다양한 부착
생물들은 동일한 분류군인 착생해조류 간에 혹은, 애기가시덤불
(C. okamurae) 및 진주담치(Mytilus edulis)와 같이 분류군이 상이

Fig. 1. Species number of six functional forms of the epiphytes 
occurring on Sargassum thunbergii.

한 착생 동․식물 사이에는 O'Connor 등 (1975)이 제시한 것처럼 
부착기질인 숙주 해조류에 대한 공간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사

료된다. 
서해안의 격포를 포함한 10개 해안에서 관찰된 착생 해조류 

25종의 분류군별 분포는 녹조류 6종(24%), 갈조류 2종(8%), 홍
조류 17종으로 홍조류가 착생해조류의 68%를 차지하였다. 남해
군의 해안에서 채집된 지충이에 착생한 해조류는 녹조류 2종, 
갈조류 2종, 홍조류 15종이었고, 통영 해역의 무인도서에는 녹
조류 5종, 갈조류 2종, 홍조류 3종이, 격포의 지충이는 녹조류 1
종, 갈조류 1종, 홍조류 5종을 착생해조류로 가지고 있었다. 지
충이의 착생해조류는 남해군과 부안 해역에서는 홍조류, 통영 
해역에서는 녹조류가 많이 관찰되었다. 
착생 해조류 중에서 홍조류의 애기가시덤불(Caulacanthus 

okamurae)은 모든 해안에서 지충이의 조체 위에서 출현하였으
며, 녹조류인 구멍갈파래(Ulva pertusa)와 갈조류인 가위갯쇠털
(Sphacelaria furcigera)도 대부분의 조사해안에서 관찰되었다. 통
영시의 마장도에서는 청각(Codium fragile), 납작파래(Enteromor-
pha compressa), 솜대마디말(Cladophora albida)과 갈고리대마디
말(Cladophora uncinella) 등이 착생하여 지리적으로 인근에 있는 
섬인 월명도와 건명도에 비해 착생해조류의 종수가 많았다. 또
한, 통영의 월명도, 마장도, 건명도에서 지충이 주지(主枝)의 
50% 이상을 구멍갈파래가 피복하고 있었고, 특히 건명도에서는 
지충이의 80% 이상을 덮고 있어 지충이의 광합성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애기가시덤불은 남해의 
하장도, 장고섬과 소항도에서, 바위두룩은 남해의 노루섬과 외
항도에서, 청각은 마장도, 애기서실(Laurencia venusta)은 격포에
서 우점하는 착생해조류로 나타났다(Table 1).
착생해조류는 정단생장에 의해 새롭게 생장한 지충이의 상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된 부착기에 가까운 하부에서 주로 관

찰되었으나, 종에 따라 부착위치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애기
가시덤불, 두갈래사슬풀(Champia bifida)과 애기서실은 지충이의 
하부에, 마디잘록이류(Lomentaria spp.)는 하부와 중부에, 붉은실
류(Polysiphonia spp.)는 상부에, 바위두룩과 청각은 중부와 상부
에 착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멍갈파래와 개서실(Chondria 
crassicaulis)은 지충이 엽체의 하부, 중부 및 상부에서 고르게 관
찰되어 부착에 대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년생이며 영양
번식을 하는 애기가시덤불은 주로 지충이의 하부에서, 여름에만 
나타나는 바위두룩은 숙주 해조류의 중부와 상부에서 관찰되어 

착생해조류의 부착위치는 그들의 생식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충이를 숙주로 이용하는 착생해조류 25종을 기능형(func-

tional form)별로 구분하면, 납작파래(Enteromorpha compressa), 
구멍갈파래(Ulva pertusa)의 막상형 2종(8%), 솜대마디말(Clado-
phora albida)을 비롯한 사상형 13종(52%), 개서실(Chondria 
crsssicaulis)과 같은 성긴분지형 8종(32%), 덩이애기산호말(Jania 
adhaerens)과 발굽애기산호말(Jania ungulata)의 유절석회조형 2
종(8%)으로 나타났다. Littler와 Littler(1984)가 주장한 6개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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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occurrence and abundance of epiphytic marine algae on the thalli of Sargassum thunbergii investigated. +, present; ++, >10%; +++, 
>20%; ++++, > 50%

Species
Namhae Tongyeong Buan

HJ JK NR SM YH SH WM MJ GM GP

 Chlorophyta

Enteromorpha comperssa +

Ulva pertusa ++ + + ++ ++++ ++++ ++++ +

Cladophora albida +

C. uncinella +

Cladophora sp. +

Codium fragile ++

 Phaeophyta

Leathesia difformis ++++ +++ +

Sphacelaria furcigera + + + + + + +

 Rhodophyta

Bangia atropurpurea +

Jania adhaerens +

J. ungulata +

Caulacanthus okamurae ++++ +++ + + + ++++ ++ ++ ++ ++

Lomentaria catenata ++

L. hakodatensis ++ ++ +

Champia bifida + +

C. parvula ++ +

Callithamnion callophyllidicola + +

Ceramium kondoi + + +

C. paniculatum + + +

C. tenerrimum + +

Chondria crassicaulis +++ + +

Laurencia venusta +++

Polysiphonia japonica +

P. morrowii +

Polysiphonia sp. ++

HJ, Hajangdo; JK, Jangkosum; NR, Norusum; SM, Somokgodo; YH, Yeohangdo; SH, Sohangdo; WM, Wolmongdo; MJ, Majangdo; GM, Geonmeongdo; 
GP, Gyeokpo.

조류의 기능형 중에서 다년생인 각상형과 혁질형의 해조류는 

관찰되지 않았으며(Fig. 2), 바위두룩과 같이 여름에만 관찰되는 
종이거나 일년생 해조류인 비단풀 등의 사상형 해조류가 13종

으로 가장 우점적인 출현을 보였으며 성긴분지형은 8종으로 준
우점 그룹이었다. 한 계절만 출현하는 종이나 일년생의 착생해
조류는 위다년생(가을에 주지(主枝)가 떨어져 나가고 겨울에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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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piphytic marine alga (Leathesia difformis) at Norusum (A) and animal (Mytilus edulis) at Yeohangdo on the fronds of Sargassum thunbergii (B).

리에서 새로운 엽체가 생성되는)인 지충이의 주지가 탈락되기 
이전인 가을까지 포자를 생성 및 방출하여 개체군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예로, 비단풀(Ceramium kondoi)은 가을과 
겨울에 영양체가 많이 발견되고 봄과 여름에 포자를 가진 성숙

한 개체들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여름철에 참사
슬풀(Champia parvula)이 사분포자를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가
능성은 애기가시덤불과 같은 다년생 해조류나 몇 종의 착생해

조류는 지충이의 주지 탈락을 종의 서식장소를 확산하는 기회

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착생해조류는 
바위나 숙주해조류의 수관부 아래에 부착하는 동일한 종에 비

해 광합성에 필요한 태양광의 획득이 용이하고 빠른 물의 흐름

으로 인해 다량의 영양염을 쉽게 흡수할 수 있어 빠른 생장과 

성숙을 보인다(Russell 1983).
우리나라 남·서해안의 암반 조간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지충

이는 다양한 해양 동․식물의 부착기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

였으며, 지충이와 매우 유사한 외부형태를 가진 Rhodomela larix
처럼, 채집장소에 따라 착생해조류의 종수와 풍부도가 다르게 
나타났다(D’antonio 1985). 또한, 착생해조류는 바위두룩처럼 한 
계절만 나타나는 해조류와 일년생 해조류, 기능형으로는 사상형 
해조류가 대부분이었고 숙주해조류에 대한 그들의 부착위치는 

생식방법과 생장시기에 따라 달랐다. 숙주해조류에 대한 착생해
조류의 종조성은 계절과 물리적인 환경요인의 변화, 숙주해조류
의 생식상태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Arrontes 
1990), 본 연구는 격포를 제외하고는 여름철의 남해안에 분포하

는 섬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충이의 착생해조류의 종 수는 

본 연구 결과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착생해조류의 
종 수 및 그들의 계절적 생물량 변화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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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phytic Algae Growing on Sargassum thunbergii in Southern and 
Western Coas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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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number and abundance of epiphytic algae growing on Sargassum thunbergii and their 
functional forms were examined. Thalli of S. thunbergii were collected on the nine islands of southern coast and 
at Gyeokpo on the western coast of Korea in summer 2001. A total of 25 species, 6 green (24%), 2 brown 
(8%), 17 red algae (68%) were identified in the present study. Caulacanthus okamurae, Ulva pertusa, 
Sphacelaria furcigera were found on the thalli of S. thunbergii that collected at the all regions. Caulacanthus 
okamurae, Champia bifida and Laurencia venusta grew on the lower parts of S. thunbergii thalli whereas, 
Polysiphonia spp. attached to the apical parts of the plants. Four functional forms, such as sheet-form (8%), 
filamentous-form (52%), coarsely branched-form (32%) and articulated-calcareous algal form (8%) were dis-
tinguished. The epiphytic algae on the thalli of S. thunbergii are mainly annual opportunistic algae, filamentous-
form algae and smaller red algae. Also, most epiphytic seaweeds of S. thunbergii produce and release spores 
before pseudoperennial host plants are necrotic in late autumn.

Key words : Epiphytic algae, Functional form, Host plant, Opportunistic species, Sargassum thunbergii


